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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 선호도 차이*

정 주 리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타협 과정의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간의 선호도

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성역할 고

정관념이라는 심리적 변인을 고려하여 타협과정에서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참가자들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

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370명(남자 237명, 여자 133명)으로 직업선호도 검사, 성 고정관념,

직업의사결정 타협과정 쌍별 비교표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반복측정 결과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세 개의 타협 요인들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학생과 여학생 모두 사회적 명성, 흥미, 성특성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지만 남학생들은 높은

사회적 명성을 위해 성특성과 흥미를 타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성특성보

다는 사회적 명성에 유의미한 선호도를 보였으나 사회적 명성과 흥미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선호도 차이도 나타났는데 성역할 고

정관념을 덜 가지고 있는 집단일수록 자신의 흥미를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는 경향을 보였지

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자신의 흥미를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지

않았다.

주요어 : 진로타협, 성차, 성역할 고정관념, 흥미, 직업적 성특성, 사회적 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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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생애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

는 진로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함을 종종 경험

하게 된다. 현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조

건을 갖춘 진로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진로와 현실적으

로 가능한 진로 사이에 격차를 줄여갈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을 진로의사결정의 타협과정

이라고 한다(Gati, 1993).

Super(1953)는 진로의사결정에서 타협은 매

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 과

정을 알기 위해서는 타협과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타협과정에 관한 이론

들과 경험적 연구들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여 타협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왔다. 즉, 진로의사결정에서 타협

과정은 개인이 자신에게 보다 중요한 요소들

을 유지하기 위해 덜 중요한 요소들을 포기하

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황매향, 김계현, 2001).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

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타협의 우선순위에 관

한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Gottfredson(1981)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

는 요소들로 개인의 직업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직업의 성특성, 흥미, 사회적 명

성 세 요소를 꼽았고, Gati, Houminer와 Aviran

(1998)은 타협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개

인적 요소들과 사회적 요소들로 나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 중 개인의 성별과 흥미 변인은

개인적 요소로써 타협과정에 중요하게 고려되

는 변인일 수 있으며, 소득과 명예와 같이 직

업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사회적 명성은

사회적 요소로써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이

기학, 2005).

Gottfredson에 따르면 개인의 직업자아개념은

네 개의 단계를 통해 발달하는데 개인은 각

발달단계마다 특정 요인에 의해 선택 가능한

직업의 수를 줄여나가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직업자아개념 발

달의 첫 단계(3-5세)는 크기와 힘을 지향하는

단계로 아동은 어른들에게는 힘이 있다는 것

을 인식하며 직업을 통해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단계(6-8세)는 성

역할을 지향하는 단계로 이 시기에 성역할 개

념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성역할에 적합한 직

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을 구분하여 자신의 성

역할에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은 대안에서 제

외시킨다. 세 번째 단계(9-13세)는 사회적 가치

를 지향하는 단계로 사회적 계층과 지위에 대

한 개념을 형성하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낮은

지위이거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최대치

를 넘어서는 노력을 요구하는 직업은 대안에

서 제외시킨다. 마지막 단계는 내적이고 고유

한 자아를 지향하는 단계(14세 이상)로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발달시키며, 자신의 능

력과 흥미에 기초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Gottfredson은 자아개념의 어떤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 더 중요해서 타협 시 이 요인은 우

선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Gottfredson에 따르면

자아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성역할이기

때문에 타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권을

갖는 요인은 직업의 성특성이고, 그 다음은

직업의 사회적 명성이며, 마지막으로 개인의

흥미라고 하였다. 즉, 자신이 기대하는 사회적

명성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흥미

영역에 있는 직업을 포기할 수 있으며, 자신

의 흥미영역에 있거나 직업의 사회적 명성이

적절할 때에도 자신의 성역할과 맞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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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Gottfredson(1981)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Gottfredson이 제안한 타협의 우선순위를 경험

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타협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김미연, 방희정, 2005; 이기학,

2005; 이기학, 조미랑, 2003; Blanchard &

Lichtenberg, 2003; Hesketh, Durant, & Pryor,

1990; Hesketh, Elmslie, & Kaldor, 1990; Holt,

1989; Leung, 1993; Leung & Plake, 1990; Talyor

& Pryor, 1985).

먼저, Gottfredson(1981)의 타협의 원리를 지

지한 연구 결과를 보면 Taylor와 Pryor(1985)의

연구에서 사회적 명성은 흥미와 교육과정의

관계에서 중재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참가자들은 동일한 흥미영역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명성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

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자신의 흥

미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립적인

성특성이나, 전통적으로 자신의 성에 일치한

다고 알려진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 성특성의 중요성을 확인하

였다. Holt(1989)의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공학

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특성은 제외하고 흥미와 직업의 사회적 명

성에서 타협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참

가자들은 자신의 흥미 영역과 상관없이 사회

적 명성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

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전공에 따른 차이도

보고되었는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사회

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보다 직업의 사회적

명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Gottfredson(1981)이 제안한 타협의 우선순위

에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Hesketh, Durant와 Pryor(1990)의 연구에서는 직

업의 사회적 명성 수준은 흥미영역보다 중요

하지 않았고,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흥미영

역의 중요성은 더 증가하였으며, 직업의 성특

성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Hesketh, Elmslie와

Kaldor(1990)의 연구에서도 흥미를 가장 중요하

게 여기며, 성특성은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Leung과 Plake(1990)의 연구에서는 참

가자들은 성특성이 아닌 직업의 사회적 명성

을 더 중요시 했으며 사회적 명성을 위해 성

특성을 희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시아계 미

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Leung(1993)의 연구에

서도 참가자들은 성특성을 사회적 명성보다

더 쉽게 타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

해 Gottfredson(1996)은 타협상황의 심각도에 따

라 타협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존

의 이론을 수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고자 대학

생 집단을 대상으로 타협의 심각도에 따른 타

협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살펴본 Blanchard와

Lichtenberg(2003)의 연구에서 Gottfredons의 수정

된 이론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참가자

들은 타협의 심각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흥미

를 가장 중요시 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명성,

마지막으로 성특성을 중요시하였다. 중간정도

수준의 타협 상황에서는 사회적 명성과 성특

성을 중요시하고, 마지막으로 흥미를 고려하

였다. 타협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명성과 성특성을 중요시 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흥미를 중요하게 여겼다.

타협과정의 선호도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결과와 함께 여러 연구들에서 동시에 보고되

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진로타협 과

정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이다. Taylor와

Pryor(1985)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은 사회적 명

성보다는 흥미와 일치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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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고, 중립적인 성특성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직업의 사회적

명성에 더 민감하였으며 사회적 명성을 위해

흥미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남성적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교육과정을 선택함으로

써 대안으로써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성특성

범위가 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Leung과

Plake(1990)의 연구에서도 타협과정에서의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성특성에 덜 민감하며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사회

적 명성이 높은 경우 직업적 대안으로 고려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Leung(1993)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명성을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Blanchard와 Lichtenberg(2003)의 연구에서

는 낮은 심각도의 타협상황에서 여성들은 사

회적 명성과 성특성보다는 흥미를 중요시 했

으나 남성들은 세 요소 간 차이가 없었고, 타

협의 심각도가 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사회

적 명성과 성특성을 흥미보다 중요시 했으나

남성들은 성특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다음으

로 사회적 명성, 마지막으로 흥미 순으로 중

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내에서도 이기학과 조미랑(2003)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을 살펴본 결과, 타협과정에서 선호

도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남

학생들은 사회적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하였고, 다음으로 흥미, 마지막으로 성특성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고, 여학생들은 흥미를

가장 중요시하고, 성특성, 사회적 명성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인문계 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타협과정을 살펴본 김미

연과 방희정(2005)의 연구에서도 타협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요인에 있어 성차가 발견되었다.

남학생들은 진로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명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흥미, 성특성 순으로 직업

의 선호도를 보였으나 여학생들은 성특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다음으로 흥미, 마지막으로

사회적 명성을 중요시하였다. 이기학(2005)의

연구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사회

적 명성을 직업의 성특성이나 흥미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여학생들은 흥미를 가장

중요시하고, 사회적 명성, 성특성 순으로 선호

도를 보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과 남성의 진로타협과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별로 구분해서 진로타협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

된 타협과정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

면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 중 하나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타협과정의 차이가 존재하는

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황매향과 김계현

(2001)은 진로의사결정의 타협과정은 단선적이

기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선호

도에서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개인의 심

리적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

적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남성이나 여성을 평가

할 때 그의 개인적 특징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생물학적 성에만 의거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적 특성 혹은 여성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개념(김동일, 1991)으로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 중 하나이다. 성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

기에 아동들은 성역할 고정관념 역시 습득하

기 시작하는데 이를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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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체계로 사용하게 된다. 성역할 고정관념

은 개인의 내적태도 및 행동 뿐 아니라, 장래

에 갖게 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Beuf, 1974).

Gottfredson(1981) 역시 자신의 성과 일치되는

직업을 선호하는 성역할 지향은 이른 시기에

형성되는 자기개념으로 나중에 발달하게 되는

사회적 명성이나 흥미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

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

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역할

에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을 것

이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덜 가지고 있는 사

람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

려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다(탁진국, 1995).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의사결정의 타협

과정에서 선호도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했음을

고려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국내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대학생 집단에서 진로타

협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 시기는 청

소년기 후기와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

로 이 시기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주

요한 발달과업이 되며(Erikson, 1968) 또한 실질

적으로 구직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직업 사이에서 타협을 해

야 하는 대학생 시기와 실제 직업을 결정할

때까지 대학생활이라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

으며 우선적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

는 고등학생의 타협과정에서의 선호도에는 차

이가 있을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실

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한국 대학생들이 진

로의사 결정을 할 때 여러 직업 대안들 사이

에서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중 어떤 요소

를 우선시하여 타협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타협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

와 함께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상적이고 진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

대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시기와 달리 현실적

이고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대학

생시기에는 직업자아개념 중의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파악함으로써 대학생들

의 진로선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

에서도 성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

이가 나타나는지, 두 변인이 상호작용하는지

를 알아봄으로써 진로타협 과정의 연구들이

타협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를 고

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두 개의 대

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 370명이다. 참가자들의 특성을 살펴

보면 남학생 237명(64.1%), 여학생 133명(35.9

%)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159명(43%), 2학년

103명(27.8%), 3학년 55명(14.9%), 4학년 53명

(14.3%)이였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18-41세로

평균연령은 21.99세(SD = 2.58)이다. 참가자들

의 전공은 문과대학 소속 전공 49명, 상경 및

경영대학 소속 전공 43명, 이과대학 소속 전

공 32명, 공과대학 소속 186명, 사회과학 소속

23명, 기타 32명, 무응답 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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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흥미유형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흥미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노동연구원에서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

(2001)에 의뢰해 제작한 직업선호도검사의 S형

을 사용하였다. 직업선호도 검사는 활동영역,

유능성영역, 직업영역, 선호분야영역, 일반성

향영역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Holland(1973)의 흥미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되

었기 때문에 각 하위척도마다 현실형(Realistic,

R), 탐구형(Investigative, I), 예술형(Artistic, A),

사회형(Social, S), 진취형(Enterprising, E), 관습형

(Conventional, C) 6가지의 성격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하위척도들 가운데

직업흥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활동 영

역 42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각 성격유형은 7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보면 현실형은 “기계를 가지고 일한다,” 탐구

형은 “현미경을 이용하여 연구한다,” 예술형은

“그림을 그린다,” 사회형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화해하도록 돕는다,” 진취형은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한다,” 관습형은 “회계 장부를

정리한다”와 같다. 해당유형의 점수가 높을수

록 그 유형에 대한 흥미가 높음을 의미하며

직업흥미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666 - .874의

범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성격유

형의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성격유형

을 그 사람의 흥미유형으로 규정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 측정도구

성역할 고정관념 검사는 김동일(1991)이 개

발한 성 고정관념 검사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가정적, 사회적, 직업 및 외형적, 사회심리

적, 지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5개의 하위 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들의 문항 예를

보면 가정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가족의 생계

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회적 고정관

념은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가정 외의 사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역산),” 직

업 및 외형적 고정관념은 “식당 같은 요식업

에서는 여자가 서비스직을 맡는 것이 적합하

다,” 사회심리적 고정관념은 “여자는 남자에

비해 모험심이 부족하다,” 지적 고정관념은

“남자는 여자보다 창의성이 높다” 등과 같다.

이들 문항들은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사

용하였으며 하위요인들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762 - .838의 범위를 보였고, 전체 문항의 신

뢰도는 α = .921 이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경우, 총점의 평균점수(M = 85.45, SD =

18.172)를 이용하여 평균점수보다 점수가 높은

집단을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 평균점

수보다 점수가 낮은 집단을 성역할 고정관념

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본래 이 척도는 5

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 점수

들의 상관범위는 .41-.56으로 비교적 높은 편

이며, 각 요인별로 나누어 반복측정을 했을

때, 직업 및 외형적 고정관념 하위요인을 제

외한 나머지 요인들의 평균점수를 이용한 반

복측정 결과와 성역할 고정관념의 총점을 이

용한 반복측정 결과가 유사하였기 때문에 총

점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직업선택 타협 측정도구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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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과 조미랑(2003)

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의 쌍별비교

표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168개의

직업쌍으로 6개의 흥미유형에 대해 흥미일치

여부(일치/불일치)*직업의 성특성 일치여부(남

성직업/여성직업)*사회적 명성(고/저)의 8개의

요인에 대해 쌍별비교를 하여 직업쌍 중 하나

를 강제 선택하도록 하였다. 직업쌍을 비교하

여 선택한 직업이 개인의 흥미 유형과 일치하

면 1점, 개인의 성별과 일치하면 1점, 사회적

명성이 높으면 1점을 부여하고, 반대되는 경

우에는 각각 0점을 부여한 후에 이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쌍별비교표의 제작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Holland(1978)의 이론에 기초하여 6개의 흥미영

역별로 안창규(1997), 김정택, 김명준과 심혜숙

(2000)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분류한 직업

들을 각 영역별로 50개를 선정하였다. 그 후

직업의 성특성 분류를 위해 중앙고용관리소

(1998), 노동부(1999), 통계청(2001)과 한국산업

인력관리공단(2002)의 여성 유망직업정보와 직

업분류 기준을 토대로 각 직업의 여성 인력

비율이 60%이상이면 여성적 직업으로, 30%미

만인 직업이면 남성적 직업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명성에 따른 직업 분류를

위해 통계청(2001)과 한국산업인력공단(2002)의

자료를 토대로 각 직업의 교육수준과 임금 수

준을 토대로 대졸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고

월평균 임금이 196.9만원 이상이면 사회적 명

성이 상인 직업으로, 중졸이하의 학력으로 월

평균 임금이 140.6만원 이하이면 사회적 명성

이 하인 직업으로 분류하여 총 168개의 직업

쌍을 선정하였다(이기학, 조미랑, 2003).

자료분석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본래 총 589부의 설문지가 수거되

었으나 두 개 이상의 흥미 유형 점수가 동일

해서 하나의 흥미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210개의 설문지와 불성실한 응답을 한 19명의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370부를 분석

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 성역할 고

정관념을 집단 간 변인으로 하고 직업의 성특

성, 사회적 명성, 흥미를 집단 내 변인으로 하

여 세 요인에서 어떤 선호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삼원혼합설계(three way mixed

design)를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성별과 성역할 고정

관념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사회적 명성, 성

전체

(N = 370)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남학생

(N = 237)

여학생

(N = 133)

성역할 고정관념 고집단

(N = 192)

성역할 고정관념 저집단

(N = 178)

사회적 명성 .66(.11) .66(.11) .64(.12) .66(.11) .65(.12)

성특성 .56(.12) .55(.12) .58(.11) .56(.12) .55(.12)

흥미 .58(.21) .57(.21) .62(.22) .55(.21) .62(.20)

표 1.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고/저하 집단에서 세 가지 진로타협 요인의 평균(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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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흥미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타협과정의

세 요인들 사이에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성별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의 고저집

단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

다. 남학생 총 237명 중 169명(71.3%)은 성역

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68

명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

되었다. 여학생들은 총 133명 중 23명(17.3%)

만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

되고, 나머지 110명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

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카이자승 검증을 실

시한 결과, 남녀 간에 성역할 고정관념 고저

집단의 속하는 비율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x2(1, N = 370) = 99.57, p < .01.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

에서 선호도 차이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 고저집단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의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한 결과, 진로타협 요인들의 주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365) =

28.526, p < .01), 성별과 진로타협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365) = 6.948, p < .01)와,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타협 요인 간의 상호

작용 효과(F(2,365) = 4.392, p < .05) 역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성역할 고정관

념, 진로타협 요인 간의 삼원상호작용은 유의

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 선호도 차이

성별과 진로타협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

를 살펴보면(그림 1), 남학생(M = .66), 여학생

(M = .64) 모두 사회적 명성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흥미(남: M = .57, 여: M = .62), 마

지막으로 성특성(남: M = .55, 여: M = .5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성별에서 사회

적 명성, 성특성, 흥미 가운데 어떤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대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명성을 성특성(F(1,236) = 144.137,

0.52

0.54

0.56

0.58

0.6

0.62

0.64

0.66

0.68

명성 성특성 흥미

선
호
도

남

여

그림 1. 성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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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1)과 흥미(F(1,236) = 37.493, p < .01)보

다 유의미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와 성특성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여학생들은 사회적 명성을 성특성보다 유

의미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1,132)

= 15.839, p < .01), 사회적 명성과 흥미, 성특

성과 흥미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 선

호도 차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에서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면(그림 2), 성역할 고

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M = .66)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적게 가지고 있는 집단(M

= .65) 모두 사회적 명성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

이 가지고 있는 집단은 사회적 명성 다음으로

성특성(M = .56)을 선호하고, 마지막으로 흥미

(M = .55)를 선호하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적게 가지고 있는 집단은 사회적 명성, 흥미

(M = .62), 성특성(M = .5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각각에서 진로의사

결정 타협과정의 세 요인 간 대비분석을 실시

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은 사

회적 명성을 성특성(F(1,191) = 84.369, p <

.01)과 흥미(F(1,191) = 40.333, p < .01)보다 유

의미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특성

과 흥미 간의 선호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에서

는 사회적 명성에 대한 선호는 성특성보다 유

의미하게 높았다(F(1,177) = 51.833, p < .01).

하지만 흥미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고, 대신 이들은 흥미를 성특성보다 유의미

하게 선호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177) =

14.696, p < .01).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동안 진로

타협 과정에 관한 연구들에서 보고된 성별에

따른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의 선호도의

0.52

0.54

0.56

0.58

0.6

0.62

0.64

0.66

0.68

명성 성특성 흥미

선

호

도

고정관념
고집단

고정관념
저집단

그림 2.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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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성역할 고정관념

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도 함께 고려해 타

협과정에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

른 세 개의 타협 요인들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의 순서에 있어

서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학생

들은 성특성과 흥미보다는 사회적 명성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

은 성특성보다는 사회적 명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나, 남학생들과는 달리 사회적 명성과

흥미 사이에서 선호도 차이는 없었다.

남학생들이 사회적 명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사회적 명성을 위해 흥미나 성특성을 희생한

다는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Taylor

& Prylor, 1985; 김미연, 방희정, 2005; 이기학,

2005; 이기학, 조미랑, 2003)와도 일치한다. 하

지만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여성들이 사회

적 명성을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는 경향을 보

인 Leung과 Plake(1990)의 연구와 Leung(1993)의

연구 결과와는 비슷하나, 국내 고등학교 여학

생들의 경우 사회적 명성보다는 흥미(이기학,

2005; 이기학, 조미랑, 2003)나 성특성(김미연,

방희정, 2005)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은 고등학교 여학생들

의 선호도 순위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가까

운 미래에 실제 구직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대

학생들이기 때문에 성특성보다는 사회적 명성

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다. 막연하게 직

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청소년 시기를 지나

현실적으로 정말 직업을 결정해야 하는 대학

생 시기가 되면 직업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써만이 아니라 생업의 수단으로써 더 많이 고

려하게 될 것이다(정영희, 2002). 따라서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타협과정에서 사회적

명성을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실

제 생업의 수단으로써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여대생들의 진로타협과정은 고등학교 시기와

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흥미와 사회적 명성 간의 타협 관계

에서 남학생들은 사회적 명성을 위해 흥미를

희생하지만, 여학생들은 사회적 명성과 흥미

간에 유의미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남학생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 자신의 흥

미나 능력보다는 객관적인 보상을 중요시하는

외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하고, 여학생들은 자

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내적 가치를 더 중요

시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이기학, 1997)를 통

해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학생

들은 장래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을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사회적 체면도 세울 수 있는

높은 사회적 명성의 직업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이기학, 200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

른 진로타협과정에서 차이도 나타났는데 앞서

예상한 것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을 덜 가지고

있는 집단일수록 자신의 흥미를 위해 성특성

을 타협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성역할 고정관

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자신의 흥

미를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지 않았다.

Gottfredson(1981)은 진로타협 과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자아개념 중 성역할이 가장 초기

에 형성되고 자아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

이라고 하였으나,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성역

할 고정관념에서는 성차가 존재하면 또한, 연

령이 증가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줄어든

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Shepard & H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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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본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고저집

단의 분포에 있어서도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

는데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역

할로 인정되는 성역할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현, 1994).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직업이 갖는 중요성

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성들보

다 여성들의 취업이 더 힘들기 때문에 여성들

이 고려하는 직업 대안들의 영역을 넓히고 사

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에 진출하기 위해 성역

할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제한점

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쓰인 진로

타협 측정도구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흥미유

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흥미유형

의 점수에서 동점을 보인 많은 사람들은 분석

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진로타협

측정도구에서 설정한 타협의 조건들이 참가자

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조건

과 실제 객관적인 지표는 다를 수 있기 때문

에 추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각하

고 있는 타협조건들을 객관적 지표와 함께 고

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

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집단으로 일반

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결과와의 차이를 보더

라도 이 결과를 모든 집단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 아시

아계 미국인들이 백인 미국인들보다 직업의

외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며(Leong, 1991), 직업

의 사회적 명성에 더 민감하고(Leung, Ivey, &

Suzuki, 1994),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이 미국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보다 더

강하다는 기존 연구결과(탁진국, 1995)를 고려

했을 때 후속연구에서는 타협과정에서 문화에

따른 차이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상정하지 않은 타

협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개인차 변인들 역시 이후의 연구에서 다룰 필

요가 있어 보인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진로타협 세요인 사이의 삼

원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후의 연

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성

별과 함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변인들

을 포함함으로써 성차가 어떻게 조절될 것 인

지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연구에서 성별과 문화에 따른 차이

가 있다고 알려진 직업가치나 진로에 대한 가

족들의 기대와 같은 변인들을 함께 고려해보

면 좋을 것이다. 더불어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협과정의 차이가 진로효능감이나 진

로만족도 등과 같이 진로과정에서 개인의 적

응을 나타낼 수 있는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서 타협과정의 차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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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fferences of Preference in the Career Compromise

Processes Depending on Gender and Sex-role Stereotype

JURI JOENG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reer compromise processes of university students by compar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x type, social prestige, and interests based on Gottfredson's

(1981) theory. A total of 370 undergraduates (237 males and 131 females) at two large

universities in Seoul, South Korea participated in return for extra credit in their introductory

psychology classes. The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ree Gottfredson compromise

aspects. Even though both men and women placed the greatest importance on social

prestige, men seemed to sacrifice interests for higher social prestige, but women did not.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sex-role stereotype on the career compromise

processes. Interests were preferred to sex type for students with lower levels of sex-role

stereotype, but not for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sex-role stereotype.

Key words : career compromise, gender differences, sex-role stereotype, interest, sex type, social prestige


